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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31.(금) 08:00 배포 2026. 7. 31.(금) 08:00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년 앞두고 성공 개최 다짐
- 7. 31. 대전에서 대회 개최 365일 전(D-365) 기념행사 개최
- 김대현 제2차관, 대회 준비 상황 점검 및 대회 적극 지원 표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7월 31일(금) 오후 2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을 1년 앞두고 대전드림아레나에서 

열리는 기념행사(D-365)에 참석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다짐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대회 개막 365일 전(D-365)을 맞이해 그동안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조직위원회가 하나 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차관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홍종완 충남 행정부지사, 윤용근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회의원, 이정우 

대회 조직위원장 직무대행,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4개 시도 의회 의장, 

4개 시도 체육회장 등 조직위 및 시도 관계자 450여 명이 함께한다.

 ’27년 8월 1일,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50여 개국, 18세 이상 25세 이하 대학생 선수와 임원, 미디어를 

포함 1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형 국제대회로서 선수단 1만 5천 명이 방문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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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회 시설 76개소 중 경기장 신축(3개소)과 개보수(33개소)가 진행 중이며, 

’27년 5월까지 모든 공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폐회식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월에는 개·폐획식 총감독을 선임했다. 대회 조직위는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탁구 등 시험 경기(테스트 이벤트)

들을 거쳐 경기장과 대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현 차관은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충청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국제대회다. 충청의 힘과 매력, 지역의 단합된 

마음이 함께한다면, 분명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회가 대한민국의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책임자 과장 이혜림 (044-203-3161)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홍승모 (044-203-3163)


